
문제 1
1. 사실상 네가지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문자체에서 가-1과 가-2를 기준으로 대응적 비
교를 해야하므로, 나는 가-1과 가-2의 공통주제인 언어규범에 따라 구분해야합니다. 그러면 
구분하신 3가지 기준은 언어규범을 파괴한, 나머지 하나는 파괴하지 않은 으로 2가지로 분류
가 됩니다. 
“첫번째로 줄여서 적은 경우는 뽀샵질, 짱나, 즐겜, 냉무, 방가, 갠전, 강추, 솔대, 어솨요, 글쿤, 삼포

시대, 직따, 생강녀, 능청남, 운도남, 운도녀가 있다. 두번째 초성만 적은 경우느 ㄴㅋㄷㅋㄷ, ㄳㄳ,ㄴ

ㄱ, ㅇㅇ이 있다. 세번째 발음나는 대로 적은 경우는 추카추카, 시러, 마자, 살앙하눈, 겨머안, 머쩌근

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특징이 되는 단어로 적은 경우는 손주병, 알바추노, 타조세대, 월급루팡, 

돌직구남, 돌직구녀, 김치녀, 신생아남, 신생아녀, 등골백팩이 있다. ” 

또한 이렇게 모든 예시를 서술함으로써, 의미없는 서술만 계속되고 있기에 좋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2. 하지만 대응 자체는 좋습니다, 1번지적으로 보면 3가지 기준은 언어규범 파괴이므로 비판, 
나머지 한 기준은 파괴하지 않음으로 비판받지 않음. 좋은 대응입니다. 1번지적에 대한 내용
이 정말 아쉽네요. 가-1과 가-2에 대한 대응적 비교문제라는 기출분석만 철저했어도 이러한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3. “제시문 (가-2)에 따르면 (나)의 유형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대응한 
내용이 (나)의 모든 유형들인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아 혼동을 줍니다. 물론 답은 모두 유용한 
결과로 대응하셔야되지만, 서술상에서 이러한 실수를 배제해주세요.
4. “또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난 성 소수자들의 비율이 높을 수록 그 사회의 

GDP수준이 높다.” 정확한 예시인가요? 대한민국이 유럽의 많은 나라보다 성 소수자 비율이 낮
은데, GDP는 높을 텐데요. GDP는 성 소수자의 비율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외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러한 근거는 들지 마세요.

문제 2
1.“제시문 (다)에서는 사회규범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 예시로 마리화나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다. ”  굳이 이렇게 서술할 필요 없이, 제시문 (다)에선 마리화나를 통해 다양한 나라들의 
사회규범 변화를 보여준다. 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시문 (다) 요약이 아닌 표 대응입니다. 하지만 글자 수 비율
이 요약에 너무 치우쳐, 제대로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제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합니다!
3. “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가)의 A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규범 즉 여성의 사회

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사법 시험 지원율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B국은 1999년

과 9년이 지난 2008년 모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8%와 62%로 전혀 변화가 없다. 또 1999년 A국

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82.8%와 17.2%였지만 B국은 62%와 38%이므로 각 사회마다 사회규

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제시문 (다)의 관점이 없어도 이해 가능한 설명 아닌가
요? 단순한 표에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대응이 없어 발문 불이행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답안 
작성입니다.


